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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역사를 소재로 한 다크투어리즘 방문객들의 방문동기를 도출한 후, 방문목적지에서 경험한 진정
성과 감정, 만족, 태도변화 간의 영향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방문 후 역사에 대해 어떠한 태도변화를 
일으키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대표적인 다크투어리즘 장소 중의 하나인 서대문형무소역사
관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2020년 8월 3일~20일 동안 온라인조사를 통해 수집된 347
부를 최종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다크투어리즘 방문동기(탐구성, 역사성, 일탈과 자아성찰) 중 탐구성과 역사
성은 진정성과 감정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만족은 태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한, 진정성과 감정은 태도변화에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다크투어리즘 방문경험으
로 인해 역사에 대한 태도변화가 나타났음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다크투어리즘 방문동기요인 중 역사성은 
진정성과 감정을 통해 역사에 대한 태도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역사의 현장에서 
이야기를 기반으로 한 체험프로그램 강화가 요구된다.   

■ 중심어 :∣다크투어리즘∣방문동기∣진정성∣감정∣태도변화∣
Abstract

The purposes of the study were two-folded: to identify visitors’ motivations for the history-based dark 
tourism and to test empirically the relationships among visitors’ motivations, authenticity, emotion, 
satisfaction and attitude change. The online survey was conducted, from August 3rd to 20th of 2020, 
on visitors over 15 years old with previous experience with dark tourism within last three years. 347 
individuals responded to the online survey.  The study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among four dark 
tourism visiting motivation including, motivation to research, historicalness, deviation, and 
self-examination, first two variables motivation to research and historicalness showed positive effect 
on authenticity and emotion. Second, the study found that visitors' satisfaction influenced positively 
towards attitude change. Finally, authenticity and emotion positively influenced attitude change. This 
study empirically suggests a change in attitude toward history due to the dark tour. Since historicality 
has been shown to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attitude of history through authenticity and 
emotion,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story-based experience programs at historical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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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역사적으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역사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1]. 이러한 역사적인 공간을 방
문하는 것도 관광의 한 형태로 일반화되고 있으며, 이
는 즐거움이나 휴양 등을 추구하는 일반적 관광의 성격
과 다른 특성을 반영하여 다크투어리즘(Dark 
Tourism)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다크투어를 하는 이유는 역사 속 비극적 사건ˑ사고의 
현장을 방문함으로써 과거를 되새기며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 있다. 점차 가족여행이 증가하고 자녀에게 배움
의 기회제공을 위한 학부모들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다
크투어를 하고자 하는 여행객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
러한 현장을 가진 일부 지자체에서는 다크투어리즘 육
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2]. 이와 같은 변화양상으
로 비극적인 역사공간으로 인식되던 공간이 보존적 가
치를 넘어 지역적, 사회적, 교육적 가치가 부각되는 경
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다크투어리즘을 바라보는 시각
에 따라 다층적이고 다면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 나라의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다르
게 인식될 수도 있다[3]. 다크투어리즘을 다룬 연구자들
은 어두운 역사, 죽음, 재난 등과 같은 어두운 역사적 
의미로서 인식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시대의 흐름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4]. 

국내 다크투어리즘 관련 연구는 다크투어리즘의 교
육적 효과 및 지역발전[5], 장소를 대상으로 관광자의 
반응, 감정적 수용과 사회·교훈적 효과를 다룬 연구가 
수행되었다[6]. 또한, 다크투어리즘의 등장배경 및 부정
적 장소자산 활용방안, 시설 대상의 방문동기와 만족도 
등과 관련한 연구들이 대부분으로 아직 탐색적인 단계
로 볼 수 있으며[7], 최근에는 다크투어리즘 참가자들의 
여행 동기와 심리적 욕구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8]. 
한편, Weaver et. al.[9]는 다크투어리즘 관광객의 감
정이나 방문경험 후 관광객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 
다크투어리즘의 경험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진행되지 
않았음을 지적한 바 있다. 다크투어를 통해 방문객들이 
어떠한 인식의 변화를 일으켰는지는 다크투어리즘의 
사회적 의미를 갖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판단된다. 하지
만, 다크투어리즘 방문객들이 목적지를 방문한 후 그들

의 역사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다룬 연구는 미흡한 실
정이다. 다크투어의 목표는 어두운 역사적인 공간을 방
문함으로써 역사교훈을 얻고자 하며, 인식의 폭을 넓히
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여행을 통해 
형성되는 개인의 인식, 가치관, 태도와 같은 내재적인 
변화에 대해 연구자들의 관심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
다.

이에 본 연구는 다크투어리즘 방문객들의 역사에 대
한 태도변화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방문동기와 
방문경험에서 느낀 진정성과 감정, 만족을 통해 역사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
다. 이를 통해 실증적으로 다크투어리즘의 교육적 효과
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기존의 다크투어리즘 연구
영역을 확장시키는 의의를 갖는다고 하겠다. 또한, 다크
투어리즘 운영자 측면에서는 전시 및 체험 컨텐츠 개발 
시 방문객들에게 바람직한 인식과 역사에 대한 태도변
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과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다크투어리즘 방문동기
다크투어리즘(Dark Tourism)의 용어는 기원과 정의 

등에 관한 논쟁과정을 거친 후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7], 연구자들에 따라 
Black Tourism, Black Spot Tourism, Grief 
Tourism, Thana Tourism 등으로 불린다. 다크투어
리즘 용어를 처음 사용한 Foley & Lennon[10]은 사
건 및 인물을 추모하고 회상하며 교육, 즐거움 및 엔터
테인먼트 등의 목적을 가지고 관련된 장소를 방문하는 
행위로 정의하였다. 박민지[11]는 특수목적관광과 문화
유산관광의 성격을 띠며 죽음과 재난, 고통 등 비극과 
관련된 장소를 방문하여 올바른 역사 인식제고와 교훈
을 얻는 활동으로 개념화하였다.

다크투어리즘 관련 장소나 시설을 방문하는 사람들
은 죽음⋅고통⋅비극⋅재앙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동
기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문동기를 가지고 있다[12]. 
특히 Light[13]는 다크투어리즘 방문동기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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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반적인 관광동기와 다른 부분이 있어 별도의 연구
가 요구된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Shin[14]도 
일반 관광동기와는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관련 
선행연구들[10][15-18]에서도 다크투어리즘 동기가 차
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크투어리즘 방문동기를 다룬 연구들 중 Foley & 
Lennon[10]은 방문동기를 교육, 추모, 엔터테인먼트 
목적으로 분류하였으며, Diem[19]은 개인적 관여, 전
쟁 관련 장소와 전시에 대한 관심, 교육/탐험, 접근성/
편리성, 신기성을 제시, Isaac & Cakmak[20]은 자아
성찰, 호기심, 도덕심, 꼭 봐야 할 곳, 독특성을 제시하
였다. 국내의 경우 장혜원 등[21]은 역사성, 일탈성, 유
대성, 교육성, 매력성을, 이희승⋅왕백설[17]은 역사교
육, 장소매력, 색다른 체험, 휴식/일상탈출, 친목도모를, 
박상현⋅이미순[4]은 교육, 일상탈출, 추모, 장소매력
을, 양승필․이하정[22]은 체험성, 역사성, 장소매력을 각
각 도출하였다. 이처럼 다크투어리즘 방문동기는 연구
자들 마다 다양하게 도출됨과 아울러 일반적인 관광동
기도 있지만, 다크투어리즘만이 지니고 있는 동기도 적
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앞서 논의된 
다크투어리즘 방문동기 관련 선행연구들에서 공통적으
로 적용한 교육성, 역사성, 일탈성, 자아성찰, 색다른 체
험/호기심 등을 중심으로 역사를 소재로 한 다크투어리
즘에 적합한 요인을 선택하여 구성하고자 한다.

2. 방문동기와 진정성, 감정 
진정성은 전체적인 ‘진실’과 구성요소들에 대한 ‘사실’

로 관광지의 고유함에 대하여 관광객이 지각하는 느낌
으로 이해할 수 있다[23]. 즉 관광에서의 진정성은 관광
객 유인을 위한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관광지에 존재하
는 원형 그대로의 진정한 것을 의미하고[24], 건축물 등
의 최대 보존·보전을 토대로 관광객에게 과거의 느낌을 
제공하고 그때의 생활상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공
간과 관련이 있다[25]. 이러한 진정성에 관한 논의는 관
광객 행동을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로 
다뤄져 왔으며, 관광동기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한 
개념으로도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26]. 

진정한 경험에 주목한 Wang[27]은 진정성을 관광대
상과 관련된 객관적 및 구성적 진정성, 관광활동과 관

련된 실존적 진정성 3가지로 세분화하였다. 이후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객관적, 실존적 진정성으로 집약되어 
왔음을 제안한 Kolar & Zabkar[28]는 이 두 가지 요
인은 별개의 독립된 양상으로 작용하는 개념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관광객체를 제공하는 것이 실존적 경험에 
보다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기존의 
진정성을 측정한 연구들에서는 관광대상의 진정성에 
대한 혼동이 있으며, 요인 구분의 기준 또한 불명확하
다는 오류를 범하게 되었다는 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29]. 

진정성을 다룬 연구들 중 Zhou et al.[30]은 관광명
소에 대한 객관적 진정성이 관광객 방문동기와 충성도 
간 매개역할을 한다고 밝혔으며, Nguyen & Cheung 
[31]은 문화유산 관광동기가 진정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관광만족에도 정(+)의 영향관계를 검증하였다. 
국내에서도 하동현[32]은 경주문화역사 관광동기가 객
관적 및 실존적 진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
현종[33]은 민속촌 관광객의 방문동기가 진정성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진정성에 관한 접근을 객관적 및 실존적 진정성을 
총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며,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
하고자 한다.

H1: 다크투어리즘 방문객의 방문동기는 진정성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감정은 외적 자극에 의한 단순한 유쾌감 혹은 불쾌감
이 아니라 복합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개인의 경험
과 느낌, 외부 정보에 대한 지각 및 인지과정을 포함한
다[34]. 특히 다크투어리즘에서의 감정적 공감은 방문
객들이 가해자 및 희생자를 확인하면서 인식되어 질 수 
있다[35]. 즉 다크투어리즘 장소를 방문한 관광객들은 
타 관광지와 달리 더 격렬한 감정적 소모가 진행되는
데, 이는 다크투어리즘 장소가 과거의 어두운 역사적 
사건에 기반을 두고 있어 여타 관광지에서의 감정반응
보다 보다 더 강하게 표출될 수 있으며, 그들의 태도와 
선택, 행동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
다[36].

Kurtz & Clow[37]는 관광객들이 다크투어리즘 장
소를 방문 전에 가졌던 기대감이 실제 방문이후 감정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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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에 영향을 미치며, 현장의 전시물 및 건축물 등과 같
은 물리적 요인 역시 관광객의 심리에 강한 자극을 주
면서 감정반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
여 Nawjin & Fricke[38]는 2차 세계대전 관련 장소인 
노이엔가메(Neuengamme) 강제수용소 방문객들의 감
정반응은 긍정적 및 부정적 감정이 복합적으로 표출되
었음을 제안하였다. 신진옥 등[39]은 관광객들의 방문
동기가 감정반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관광활동에 
있어 관광객들이 어떠한 동기를 갖는지에 따라 감정반
응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밝혔다. 아울러, 부산국
제영화제 방문동기와 감정 간의 영향관계[40], 다크투
어리즘 방문객들의 방문동기와 감정경험 간의 인과관
계[22]를 검증한 두 연구의 분석한 결과에서도 방문동
기가 감정경험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감정에 대한 접근은 긍
정적 및 부정적 감정을 총체적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H2: 다크투어리즘 방문객의 방문동기는 감정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진정성, 감정과 만족, 태도변화
만족의 개념은 경험을 통해 창출되는 심리적 결과와 

관련되어 있다[41]. 관광객의 만족은 관광지 방문 전 기
대정도와 방문성과와의 일치여부 과정에서 형성되는 
참여자의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진정성과 만족간의 관
계를 다룬 선행연구를 보면, Naoi[42]는 역사문화유적
지에서의 진정성과 관광객 만족은 유의한 영향관계를 
갖는다고 제안하였다. 박은경 등[43]은 문화유산관광에
서 관광대상과 체험활동을 통해 관광객들이 인식한 진
정성이 관광객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처럼 진정성은 관광객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
정적인 요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관련 
연구들에서도 이를 지지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44]. 
이를 통해 다크투어리즘 목적지에 대한 진정성은 방문
객의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어 다음
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H3: 다크투어리즘 방문객이 지각하는 진정성은 만족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감정은 만족도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제공[45]하기 
때문에 감정과 만족 간 영향관계를 다룬 연구들이 비교
적 활발히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중 다크투어리
즘 관광자의 감정반응에 관한 연구[36]에서 방문객의 
감정은 긍정적 및 부정적 감정이 혼재된 복합적인 특성
을 보였는데, 이는 다크투어리즘 주제와 체험 내용이 
암울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방문객들의 긍정적 감정
도 높게 나타났다. Lee[46]는 전쟁터 관광에서의 감정
경험, 인식, 그리고 행동의도 간 관계 연구에서 다크투
어리즘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아닌 긍정적인 감정요
인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오정
학 등[40]은 영화제 방문객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결과, 
만족도에 감정의 영향력이 높게 나타나 만족도 평가에 
있어 감정이 중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
다. 또한, 관광객 감정과 만족도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
한 결과[47], 긍정적 감정은 만족에 정(+)의 영향을, 부
정적 감정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관광객의 긍정적 감정은 만족을 높이는 
반면, 부정적 감정은 만족을 감소시킨다는 연구[48]에
서도 밝혀졌다. 이를 통해 다크투어리즘 방문경험을 통
해 형성된 감정은 방문객의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H4: 다크투어리즘 방문객의 감정은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윤자연 등[49]은 만족이 재방문 및 추천의도와 같은 
행동의도 변수들과 관련이 있지만, 만족 개념 하나로 
행동의도 변수들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태도변화
는 더 높은 수준의 만족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제
안하였다. 그리고 문화유산 관광지에 대한 방문객의 긍
정적 태도변화에 진정성과 방문만족이 영향력을 갖는 
변수임을 규명하였다. 또한, 이미영․최현철[50]은 소비
자가 기업의 활동이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할수록 해당 
기업에 대해 호의적 태도를 가진다고 제안하였다. 

다음은 감정이 태도변화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결과를 다룬 연구들이 미흡한 실정이지만, 
제주 4.3 및 항일역사 관련 다크투어리즘 관광지 대상
으로 다크투어리즘 방문 시 방문객의 감정과 행동의도 
간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22], 감정은 미래 행동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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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다크투어리즘 관광
지에 대해 긍정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설명하
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다크투어리즘 목적지의 방
문경험을 통해 형성된 진정성과 감정은 방문객들의 태
도변화에도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지를 시도해보고
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H5: 다크투어리즘 방문객이 지각하는 진정성은 태도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6: 다크투어리즘 방문객의 감정은 태도변화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만족과 태도변화 
만족은 재방문 의도나 구전의도 등 긍정적 태도의 선

행변수로 보기에 한계가 있어 최근에는 만족의 결과변
수로 태도변화에 관심을 두고 방문객들의 사후 행동의
도를 설명하고 있다[51]. 이와 관련하여 류시영ㆍ엄서
호[52]는 동기요인에 따른 만족도는 감정적 태도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태도변
화는 일시적 평가 개념인 만족보다 재방문의도에 더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강조하였다. 연광호 등
[53]은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생태 관광객의 관광만족과 
관광 후 태도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한 결과, 만족은 관
광객들의 관광 후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규명되
었다. 또한, 윤자연ᆞ․엄서호[54]는 관광 앱이 관광객들의 
문화유산관광 태도를 변화시키는 실질적 효과를 검증
한 결과, 인지적 및 감정적 태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다음은 다크투어리즘 방문객들의 
방문동기는 일반적인 관광동기와는 다른 특성을 지니
고 있어 방문객들은 역사의 흔적과 아픔이 보존된 장소
를 방문한 후 역사에 대한 그들의 태도에 어느 정도 변
화가 일어날 것으로 추론된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변
수로 역사에 대한 태도변화를 설정하고, 다크투어리즘 
방문객들이 방문경험 후 만족도가 형성된다면 그들의 
역사에 대한 태도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아보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H7: 다크투어리즘 방문경험에 대한 만족은 방문객의 
태도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다크투어리즘 방문객들의 방문동기를 도

출하고, 도출된 방문동기와 진정성 및 감정, 만족, 그리
고 방문 후 그들의 역사에 대한 태도변화 간의 인과관
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각 변수 간의 영양관계를 검증
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모형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H7

H2

H1

H4

H3
H5

H6

방문
동기

진정성

감정

태도
변화

만족

그림 1. 연구모형

2.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항목 
본 연구모형의 실증분석을 위해 측정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항목 구성은 관련 선행연구들에서 적용한 
신뢰성과 타당성이 확보된 척도를 바탕으로 다크투어
리즘 환경에 적합하도록 수정⋅보완하였으며, 리커트 5
점 척도를 활용하였다.

표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항목

구분 조작적 정의 문항 척도 관련 연구

방문
동기

자신의 욕구에 따른 문제해
결의 과정으로 행위를 하고
자는 마음을 행동으로 나타
내게 하는 내적상태

15

리커
트 
5점

장혜원 등[21], 
양승필ˑ이하정[22], 

Foley & Lennon[10],
Light[13], 

Isaac & Cakmak[20], 

진정성
전시자료 및 시설을 관람ˑ
체험하면서 방문객이 지각
하는 사실의 정도

5
하동현[32], 이현종[33], 

Zhou et al.[30], 
Nguyen & Cheung[31]

감정

전시자료 및 시설을 관람ˑ
체험하면서 방문객의 정서
와 느낌을 동반하는 주관적 
경험상태

6

박은경 등[43], 
윤설민ˑ민보영[44], 

Naoi[42], 
Yuksel & Yuksel[45]

만족
전시자료 및 시설을 관람ˑ
체험 후 전반적으로 느끼는 
심리적인 평가

3
윤설민ˑ민보영[44],
이욱ˑ엄서호[51],  

Naoi[42]

태도
변화

방문경험 후 역사에 대한 
특정행동을 유도하는 심리
적 경향의 변화정도

3
류시영ˑ엄서호[52],

연광호 등[53], 
윤자연ˑ엄서호[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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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대상지로 선정한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살아 

있는 역사의 현장이자 연간 방문객 수가 약 70만 명에 
달하며[55], 국내 대표적인 다크투어리즘 장소 중의 하
나로 볼 수 있다. 자료 수집을 위해 최근 3년 이내 서대
문형무소역사관 방문경험이 있는 15세 이상을 조사대
상자로 2020년 8월 3일~20일까지 온라인조사 전문 업
체에 의뢰하여 성별, 연령별 및 지역별 기준 할당추출
방식을 적용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수집된 유효표본 총 347부를 SPSS Win Version 
22.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분석결과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표본(n=347)의 인구통

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빈도분석을 수행한 결과, 다
음 [표 2]와 같이 조사되었다. 

표 2.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 구분 빈도(%)

성별
남성 165(47.6)

결혼 
여부

미혼 161(46.4)
여성 182(52.4) 기혼 184(53.0)

연령

10대(15~19세) 52(15.0) 기타　 2(0.6)
20대 61(17.6)

직업

사무직 104(30.0)
30대 59(17.0) 중ˑ고교생 57(16.4)
40대 56(16.1) 주부 38(11.0)
50대 63(18.2) 전문직 33(9.5)

60대 이상 56(16.1) 대학(원)생 28(8.1)

거주지

서울 152(43.8) 교원ˑ공무원 28(8.1)
인천ˑ수도권 103(29.7) 자영업 25(7.2)

경상권 53(15.3) 은퇴ˑ퇴직자 19(5.5)
대전ˑ충청권 31(8.9) 무직 12(3.5)

기타 8(2.3) 기타 3(0.9)

2. 측정항목의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측정항목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도 검증을 파악하고

자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분석방법은 주성분분석에 의한 직각회전방식을 활용하
여 고유값 1이상, 적재량 0.4 이상을 기준으로 설정하

였다. 
첫째, 다크투어리즘 방문동기요인으로 구성한 교육

성, 역사성, 일탈성, 자아성찰, 색다른 체험/호기심 등 
총체적으로 측정문항(15문항)을 구성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 [표 3]과 같이 3가지의 요인으로 구분되었으며, 각 
요인별 특성을 반영하여 ‘탐구성’, ‘역사성’, ‘일탈과 자
아성찰’로 명명하였다. 기존 다크투어리즘 방문동기를 
다룬 선행연구들에서 주로 적용한 추모[4][10], 장소의 
매력성[17][19][21] 등과 관련한 측정항목(3문항)은 제
외되었다. 요인적재량 모두 0.6 이상을 나타냈으며, 신
뢰계수는 0.75를 상회하여 내적일관성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 방문동기의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다크투어리즘 방문동기 요인적
재량

고유 
값

분산
설명
력

신뢰
계수

탐구
성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더 알기 위해서 0.793

2.75 22.9 0.812

책에서 알고 있는 독립운동에 대해 보다 
더 알기 위해서 0.783

역사의 흔적인 전시자료 및 시설, 유물 
등을 실제로 보기 위해서 0.680

독립운동가들이 겪었던 고난의 아픔을 
느껴보기 위해서 0.763

역사
성

당시 역사적인 건축물이나 공간이 원형
대로 보존되어 있어서 0.696

2.59 21.6 0.810

전시콘텐츠가 역사 교육ˑ교훈에 적합하
게 구성되어 있어서 0.806

애국지사들 관련 유물이나 모형물들이 
실감나게 재현하고 있어서 0.772

역사에 대해 관심이 많아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서 0.744

일탈
과 

자아
성찰

일상에서 벗어나 색다른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0.767

2.29 19.1 0.753

평소에 잘 가지 않는 곳을 방문해 보고 
싶어서 0.734

마음의 정화를 위해 특별한 장소를 가보
고 싶어서 0.840

잠시 나를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갖
고 싶어서 0.641

둘째, 진정성의 구성개념은 객관적 및 실존적 진정성
으로 구분한 후 각각의 측정항목을 구성하여 분석하였
다. 하지만, 요인분석결과, 하나의 요인으로 추출되어 
단일차원의 진정성으로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진정
성과 감정의 요인적재량 모두 0.6 이상을 보여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신뢰계수 또한 0.8 이상 높
은 신뢰도 수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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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진정성, 감정의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진정성 및 감정 요인적
재량

고유 
값

분산
설명
력

신뢰
계수

진정
성

책에서 본 역사적 사건의 실체를 확인함 0.724

3.18 28.9 0.831

직접 실상을 관람ˑ체험하면서 그때의 상
황들이 짐작됨 0.696

전시관, 야외 전시 및 옥사 등이 사실적
으로 느껴짐 0.781

국가와 나의 존재에 대해 생각하게 됨 0.685
당시의 역사성이 잘 반영되어 근대사에 
대해 이해가 높아짐 0.723

감정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고마움 0.804

4.30 39.1 0.929

우리 민족에 대한 자긍심 0.790
독립운동의 역사에 대한 자부심 0.783
일제의 만행에 대한 분노감 0.799
애국지사들이 겪은 고난에 대한 슬픔과 
아픔 0.808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안타까움 0.826

셋째, 만족과 태도변화의 요인분석결과, 요인적재량 
모두 0.6 이상으로 분석되었으며, 신뢰계수는 0.8 이상
으로 나타나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 만족, 태도변화의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만족 및 태도변화 요인적
재량

고유 
값

분산
설명
력

신뢰
계수

만족
전반적으로 만족 0.868

2.43
3 40.6 0.82

8역사에 대한 지식이 향상되어 만족 0.823
전시물 관람체험은 기대보다 만족 0.735

태도
변화

역사에 대한 인식이 방문 전보다 높아짐 0.685

2.15
7 35.9 0.84

2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에 대한 관심이 더 높
아짐 0.815

역사 관련 기사, 방송프로그램 등을 더 보
게 됨 0.881

3. 가설의 검정
첫째, 다크투어리즘 장소를 방문한 동기가 진정성과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 [표 6]과 같이 나타났다. 방문동기 요
인 중 ‘탐구성’(β=.310, t=7.146, p<.001)과 ‘역사성’(β
=.515, t=10.733, p<.001)은 진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역사성’(β
=.371, t=7.317, p<.001)과 ‘탐구성’(β=.360, t=6.403, 
p<.001) 두 요인은 감정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난 반면, ‘일탈과 자아성찰’ 요인은 진정성과 
감정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1, 2는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이를 통해 ‘탐구성’과 

‘역사성’이 다크투어리즘 방문객들이 현장 방문경험을 
통해 느끼는 진정성과 감정에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주
요 방문동기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표 6. 방문동기와 진정성, 감정 간의 관계

종속
변수

독립
면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수준β 표준 
오차 β

진정성

(상수) 0.582 0.186 3.128 0.002**
탐구성 0.310 0.043 0.332 7.146  0.000***
역사성 0.515 0.048 0.510 10.733  0.000***

일탈과 자아성찰 0.053 0.030 0.070 1.755 0.080
R=0.767, R2=0.588, 제곱합=55.588, F=131.051, df=3, p=0.000

감정

(상수) 1.511 0.218 6.943 0.000***
탐구성 0.371 0.051 0.398 7.317 0.000***
역사성 0.360 0.056 0.357 6.403 0.000***

일탈과 자아성찰 -0.021 0.035 -0.028 -0.605 0.546
R=0.659, R2=0.434, 제곱합=40.870, F=70.4, df=3, p=0.000

 *p<0.05, **p<0.01 ***p<0.001

둘째, 다크투어리즘 장소의 방문경험을 통해 느낀 진
정성과 감정이 만족, 태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
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 [표 7]과 같
이 나타났다. 진정성(β=.465, t=8.531, p<.001)과 감정
(β=.395, t=7.242, p<.001) 모두 만족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 4는 채택되었다. 또
한, 다크투어리즘 방문경험을 통해 방문객들이 느낀 진
정성(β=.509, t=7.589, p<.001)과 감정(β=.369, 
t=5.494, p<.001) 모두 태도변화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5, 6은 채택되었다.

표 7. 진정성, 감정과 만족 및 태도변화 간의 관계

종속
변수

독립
면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수준β 표준오차 β

만족

(상수) 0.523 0.191 2.737 0.007
진정성 0.465 0.054 0.450 8.531 0.000***
감정 0.395 0.055 0.382 7.242 0.000***

R=0.763 R2=0.581, 제곱합=58.499, F=191.7, df=2, p=0.000

태도 
변화

(상수) 0.36 0.235 1.529 0.127
진정성 0.509 0.067 0.442 7.589 0.000***
감정 0.369 0.067 0.320 5.494 0.000***

R=0.700, R2=0.490, 제곱합=30.653, F=132.368, df=2, p=0.000

 *p<0.05, **p<0.01 ***p<0.001

셋째, 다크투어리즘 방문경험 후 만족이 방문객들의 
역사에 대한 태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 [표 8]과 같이 만족



다크투어리즘 방문동기가 진정성, 감정, 만족 및 태도변화에 미치는 영향: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중심으로 201

(β=.750, t=15.115, p<.001)이 방문이후 방문객들의 
역사에 대한 태도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7은 채택되었다.

표 8. 만족과 태도변화 간의 관계

종속
변수

독립
면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수준β 표준오차 β

태도
변화

(상수) 0.959 0.211 4.545 0.000***
만족 0.750 0.05 0.672 15.115 0.000***

R=0.672 R2=0.452, 제곱합=56.595, F=228.449, df=1, p=0.000

 *p<0.05, **p<0.01 ***p<0.001

Ⅴ. 결과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다크투어리즘 장소의 역할과 기능이 다변
화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그 변화에 따른 서대문형무
소역사관 방문객들의 방문동기와 진정성, 감정 및 만족 
간의 영향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그들의 
역사에 대한 태도에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다크투어리즘 수요자의 방문경험 이후 태도
변화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이에 맞춘 공급자의 대응방
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방문객들의 방문동기와 진
정성, 감정 간의 영향관계를 검증한 결과, ‘탐구성’과 
‘역사성’은 진정성과 감정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반면, ‘일탈과 자아성찰’은 진정성과 감
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방문동기 
요인 중 ‘역사성’은 진정성에, ‘탐구성’은 감정에 각각 더 
높은 영향력을 갖는 방문동기로 확인되었다. 반면, ‘일
탈과 자아성찰’은 진정성과 감정에 모두 영향력을 갖지 
않는 요인으로 규명되었다. 

다음은 ‘진정성’과 ‘감정’은 만족에, 그리고 ‘태도변화’
에도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한 점
에 의미를 둘 수 있다. 특히, ‘진정성’은 만족과 태도변
화에 ‘감정’에 비해 보다 높은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
타나 방문객들은 진정성 경험에 대한 만족이 높을수록 
방문 후 그들의 역사에 대한 태도변화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만족’은 ‘태도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나 방문객들의 만족수준이 높아지면 

방문 후 역사에 대한 태도변화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우리의 근현대사에 대한 관심 증가로 
역사 관련 기사나 방송프로그램 등을 더 보게 되어 역
사에 대한 태도가 변화됨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방문객들은 ‘탐구성’ 
및 ‘역사성’에 중점을 둔 방문동기가 목적지 방문경험을 
통해 느끼는 진정성과 감정에 영향을 주어 그들의 방문
만족을 높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방문경험 이
후방문객들의 역사에 대한 태도변화에도 영향을 미치
는 주요 방문동기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주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방문객들의 방문동기 중 
탐구성과 역사성이 진정성과 감정에 영향력을 갖는 동
기로 확인된 만큼 우리의 근현대사, 독립운동 등에 대
한 실상과 세부적인 내용이 전달되어야 하며, 당시 독
립 운동가들이 겪었던 아픔을 느껴볼 수 있는 체험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즉 보다 생생한 체험을 느
낄 수 있도록 실감콘텐츠를 활용한 전시기법 및 체험프
로그램 강화가 요구된다. 체험프로그램 기획 시 애국열
사에 얽힌 이야기를 기반으로 하여 방문객들에게 보다 
이해하기 쉽고 실감나게 역사를 전달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야간옥사 체험프로그램인 
‘감옥에서 밤을 노래하다’와 같이 방문객과 함께하는 역
사 체험극 형태의 프로그램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겠
다. 

둘째, 다크투어리즘 방문경험을 통해 지각하는 진정
성과 감정은 만족과 태도변화에 직ˑ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크투어리즘 장소에
서만 경험할 수 있는 고유성 즉, 역사의 흔적인 전시물 
및 시설 등을 통해 진정성을 지각하게 되므로 당시의 
유물 및 자료들을 원형대로 보존ˑ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보존된 역사적 공간에 담겨진 장소성과 역사
성을 통해 진정성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다크투어리즘 운영자 측면에서는 역사적 공간의 현장
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시환경 조성 및 보전이 요구
되며, 방문객들로 하여금 의미 있게 받아질 수 있는 체
험프로그램 개발에 중점을 두어 운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다크투어리즘 방문객들은 현장 방문경험 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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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역사에 대한 태도변화에 진정성, 감정, 만족이 직
접적인 영향력을 갖는 주요변수임이 확인되었다. 즉 방
문경험 후 역사에 대한 인식, 우리의 근현대사에 대한 
관심, 역사 관련 기사나 방송프로그램 시청 등 역사를 
대하는 태도가 제고되는 효과가 나타난 결과를 통해 다
크투어리즘이 지닌 교육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초·중·고등학생 대상의 다크투
어리즘의 경우, 각 대상별 관련 교과과정의 내용에 따
라 해당되는 다크투어리즘 목적지를 방문하도록 하여 
교과서에 실린 내용뿐만 아니라 직접 현장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학교교육과 연계시킨다면 학생들에게 역사교육
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다양한 연령대의 서대문형무소 방문객들
을 대상으로 다크투어리즘 방문경험으로 인해 역사에 
대한 태도변화가 나타났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다크투어리즘의 교육적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다크투어리즘의 체험프로그램
에 따른 교육적 효과를 파악한다면 보다 유용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다크투어리즘으로 인한 
교육적 효과를 다룬 다양한 연구가 수행된다면 다크투
어리즘의 교육적 효과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며, 보
다 효율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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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현 주(Hyun-Joo Choi)                  정회원
▪2005년 8월 : 경희대학교 관광대학

원 컨벤션경영학과(관광학석사)
▪2010년 8월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

원 이벤트·국제회의학과(관광학박사) 
▪2012년 3월 ~ 현재 : 경희대학교 

국제관광전략연구소 연구원

 <관심분야> : 문화관광콘텐츠, MICE, 관광행동심리 


